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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역할*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Efficacy on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The Role of Mothers’ Perception of Fathers’ Involvement in Child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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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illuminate a moderating effect of mother’s perception of father’s involvement 

on the associations between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child’s emotional regulation.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comprised 292 mothers whose children were aged between 4 and 5. The 

children were attending child care centers or kindergartens located in Seoul or Gyeonggi-do province 

in Korea. The questionnaires on mother’s parental efficacy, father’s parental involvement, and their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were distributed to mothers through their child care centers or 

kindergartens. The results indicated a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the variables. Although mothers’ 

parenting efficacy had relatively higher effects upon their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than their 

fathers’ involvement, the effect of a fathers’ involvement was still significant. In particular, the fathers’ 

involvement in leisure activities moderated the effects of the mothers’ parenting efficacy on children’s 

emotional comprehension and regulation(one of the sub-factors of emotion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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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몇 년 간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사

회적인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적극적이고 친밀

한 아버지를 지칭하는 ‘프렌디1)’, ‘스칸디 대

디2)’와 같은 신조어들이 이슈가 되고 있다. 양

육자로서 아버지의 역할의 중요성과 관심은 곳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의 ‘전국 부권 회복

운동(National Fatherhood Initiative)’이나 ‘전국 

아버지 되기 센터(National Center of Fathering)’

와 같이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고 부모 

교육을 제공하는 단체들이 세계 각지에서 조직

되어 운영되고 있으며(Park, 2013), 서울시에서

도 ‘찾아가는 아버지교실’과 같은 사업을 실시

하여 아버지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아버지 역할에 대한 관심과 요구

는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서서히 나타나게 되었

다. 여성의 교육 기회가 증대되고 이로 인해 여

성들도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경제활

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어머니 혼자

서 자녀 양육을 책임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또한 가족 구조가 핵가족화 되면서 부

모 이외에 육아를 책임져줄 사람의 부재로 인해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에게 요구되고 있다(Bigner, 1979; Harris & 

Morgan, 1991; Kwon, 2009).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누구보다도 가

장 가까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인식

되고 있으며(Lamb, 1975), 현대 사회의 변화 속

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참여는 유아 발

달의 여러 가지 영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Carr & Springer, 2010; Lee, 2003). 특히 

유아의 사회화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

하게 여겨지면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기 

자녀의 사회 정서 발달과의 관계가 많이 연구되

었다. 아버지 양육 참여는 유아의 지적 발달, 사

회적 유능감, 내적인 통제, 공감 능력 등과 관련

이 있다는 Fagan과 Inglesias(1999)의 연구와 아

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높은 자아 효능감, 

높은 내적 통제 능력 등과의 관련성을 제시한 

Pleck과 Masciadrelli(2004)의 연구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국내 연구들(Hwang & Moon, 2006; 

Jung & Choi, 1992; Kim & Lee, 1998; Kim, 

2000; Moon, 2000)에서도 아버지가 자녀와 함

께 시간을 보내고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록 자녀의 내적 통제력이 강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잘 하며, 사회적인 활동성이 뛰어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Chae(2010)는 유아의 정서

1) ‘Friend’와 ‘Daddy’의 합성어로 친구 같은 아버지를 지칭한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프렌디, <http://terms.naver.com/ 

entry.nhn?docId=1987167&cid=472&categoryId=472>, (2013년 10월 5일 검색)

2) 아버지들의 육아휴직이 보편적이며 자녀 양육에 적극적인 북유럽 아버지들과 같은 이미지를 통칭하는 말로 자

녀와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정서적인 교감을 형성하는 아버지들의 유형을 가리킨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스칸디 맘․스칸디 대디,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65624&cid=733&categoryId=733>, (2013년 

10월 5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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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능력이 부모 변인 중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Chi(2007)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생활지도, 가사활동 참여

도가 유아의 정서조절 및 자기조절 등 정서지능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Choi와 

Song(2014)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는 정서조절 능력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

며 정서조절 능력의 하위변인인 정서통제를 예

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보고하면서 아버지

가 유아와 함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유아의 정서적인 경험을 보다 

풍부하게 하여 이를 통해 유아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보다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해석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양

육참여도는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밀접한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유아에게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양육에 대한 

참여는 가족 구조 안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

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어머니

의 자녀 양육을 조력하여 자녀 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과 관련이 깊다.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의미하는 양육

효능감은(Perry, Perry, & Rasmussen, 1986) 어머

니가 행하는 실제적인 양육 행동이나 태도에 영

향을 주는 자녀 양육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와 신

념이라고 할 수 있다(Jhonston & Mash, 1989).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많은 연

구들에서 밝혀져 왔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단순히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

만큼 참여하는지 만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버지

의 양육 참여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어떻게 지각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에 배우

자의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들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

육참여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인 지각을 살펴보

았다(Belsky, 1984; Brunelli, Wasserman, Rauhm, 

Alvardo, & Caradallo, 1995; Goldberg, 1990).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대해 가지

는 부담을 감소시켜주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을 높여준다는 것이 제시되었으며(Kwon, 2009; 

Lee & Moon, 2011),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

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어머니는 양육 스트레

스를 적게 지각하여 어머니가 스스로 자녀를 양

육함에 있어서 보다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 높은 

양육효능감을 보이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결과

가 보고되기도 하였다(Jeon, 1996; Kim & Lee, 

200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아버지의 양육참

여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지를 밝힌 연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유아 발달과의 관계 및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어머니 양육효능감은 유아기 자녀의 발달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

로 꼽히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전반적인 심리적 또는 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

련이 있고(Gondoli & Silverberg, 1977; Jackson, 

2000), 유아의 사회 정서적 적응 능력 중 자기

조절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

다(Park, 2006). 자기조절력의 발달은 정서 조절

력의 발달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Yang, 

2006),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기 자녀의 

정서조절력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

정해 볼 수 있다.

정서조절력은 개인 내적인 감정상태 및 정서

를 조절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적응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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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Kopp, 

1989; Thompson, 1994). 이는 결국 다른 사람들

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

에서 자신의 정서를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하여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Shields와 Cicchetti(1997)는 정서조절

력을 크게 두 가지 하위 변인으로 나누어 정의

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불안정/부정적 정서조

절로, 분노를 유발하거나 공격적인 상황에서 자

신의 정서적인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공격적인 상황에서 정서

를 조절하지 못하는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은 유

아기 공격적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

고 있다(Gilliom, Shaw, Beck, Schonberg, & 

Lukon, 2002; Rydell, Berlin, & Bohlin, 2003). 

즉, 부정적 정서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여 

행동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두 번

째 요인은 정서조절 및 이해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불안정/부정적 요인과는 달리 일반적인 상황 전

반에서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능

력을 의미하는데, Denham(1998)과 Saarni(1999)

는 유아기 정서 조절은 유아의 일반적인 사회-

정서적 유능성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상호작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

로 요구되는 감정이입이 정서조절 및 이해 요인

과 관련이 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사회 적응

적인 방식으로 조절하는 것은 물론 타인을 배려

하는 이타적인 행동을 유발하여 원만한 대인관

계를 맺도록 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Parker & 

Asher, 1987).

특히 최근 들어 점차 많은 유아들이 정서조

절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어떠한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적절한 방식으

로 해결하지 못하고 정서조절에 실패함으로써 

부적응이나 공격성을 보이는 경향이 높으며

(Hwang, Yoon, Kang, Sung, & Hwang, 2002; 

Lee, Shin, Jeon, & Park, 2004), 심한 경우 이후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폭력성, 공격성을 조절하

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Leve, 

Kim, & Pears, 2005) 정서조절력의 발달은 사회

적인 이슈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정서조절력은 생의 초기부터 발달하기 시작

하는데(Kopp, 1989), 특히 4∼6세의 유아들은 

정서를 조절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하기 시

작하고 내적으로 발생하는 정서와 외적으로 표

출 가능한 정서를 구분하여 정서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Gnepp & Hess, 1986; Harris & Gross, 

1988). 유아기에 정서조절력을 잘 형성했을 경

우 이후 성인기에 보다 신중하고 분별력을 가지

며, 협동적이고 유능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

는 경우가 높다(Shin, 2004). 정서조절력은 유아

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같은 개인적인 차원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정서조절력의 발달은 사회

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

는 행동과, 이를 위해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

는 방법을 배우는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발

달된다(Eisenberg, Smith, Sadovsky, & Spinrad, 

2004). 특히 유아들이 가장 많이 상호작용하며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인 어머니는 

이러한 사회화 과정에서 유아의 정서와 행동을 

지도하고 모델링해주고 교정해주기 때문에 유아

의 정서조절력의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 Jung, 2005; Kim, 2009).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정서조절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높은 양육

효능감은 유아의 정서조절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Gralinski & 

Kopp, 1993; Park, 2006; Yang, 2006).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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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인지와 양육 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

으로, 양육효능감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 따르

면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보다 적절하

고 융통성 있으며 일관된 양육 행동을 하는 것

이 보고되었다(Mondell & Tyler, 1981; Moon, 

1999). 그러므로 어머니의 양육 태도나 행동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 태도나 행동이 유아의 정

서조절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의 양육효능

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어머

니가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해서 허용적이고 수

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정의 유아는 정서조절

을 더 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Lee & Jung, 

2002), 반면에 어머니가 냉정하고 무반응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유아들은 분노를 더 많이 

표출하고 낮은 정서조절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Gottman & Katz, 198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

도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관련이 있고 아버

지의 양육 참여도가 높아지면 어머니의 양육효

능감도 높아진다는 것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

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정서조절력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선행 연구들이 밝히고 

있다. 현재까지는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 사람

의 자녀 양육이 유아의 정서조절력과의 관련성 

또는 그 영향력을 밝히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

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양육에 있어서 서

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며 각각의 양육 방식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고(Han & 

Shim, 2011),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버지 양육참

여도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수준, 연령 그리

고 가족의 소득과 같은 배경변인에 따라서도 달

라질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사회경제적 지

위가 높은 가정의 어머니들이 높은 양육효능감

을 가지며(Choi, 2005; Jeon & Lee, 1999; Song, 

Song, & Kim, 2007) 아버지의 양육참여 또한 

높다고 보고하였다(Kim, 2000; Lee & Moon, 

2011).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선행 연

구들 간 의견이 분분한데, 일부 연구자들은 어

머니의 교육수준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관

련이 없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Salonen et al., 

2009; Song, Song, & Kim, 2007), 일부 연구자

들은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 양육효능감이 달

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Lee & Moon, 2011; 

Yang & Choi, 2011). 아버지의 배경변인에 관

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Kim, 2000; Lee & Moon, 

2011; Volling & Belsky, 1991). 이렇듯 부모의 

배경 변인에 따라서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아버

지의 양육참여도 달라지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

들의 결과들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인 

분석하기에 앞서 배경 변인에 따른 변인들의 차

이를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버지의 양육자로서의 역할과 양육 참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

의 자녀 양육시간은 어머니에 비해서 훨씬 적고

(Adamsons & Buehler, 2007; Finley, Mira, & 

Schwartz, 2008; Heo, 2008; Son, 2005; Song, 

2011), 어머니가 취업을 한 가정의 경우에도 아

직까지 대부분의 가정에서 주로 어머니들이 가

사와 양육을 담당하고 있다(Ahn, 2013). 아버지

는 어머니와는 달리 의무적으로 양육에 참여하

기보다는 자녀와 놀아주는 형태로 참여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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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Seo & Lee, 1999) 자녀 양육에 있어서 보

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부모의 정서적인 지

원과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유

아들이 어떻게 정서를 조절해야하는지를 안내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어왔지만(Parke, 

1994),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전히 어머니가 주된 양육자의 역할을 하

고 있으므로, 아버지가 유아에게 미치는 직접적

인 영향보다는 어머니의 양육에, 그리고 자녀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전체적인 맥락 하

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Lamb(1975)은 가족 구조 내에

서 아버지-어머니-자녀의 삼원적(triadic)인 차원

에서 분석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삼원적 구조는 

가족 구성원 간의 이원적인 상호작용에 제 3의 

구성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Lewis & 

Feiring, 1981; Parke, Power, & Gottman, 1979). 

이를 적용하면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함으

로써 어머니에게 정서적, 신체적 지원을 해주고 

이에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효능감이 영향을 받

아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나 상호

작용의 질이 변화될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양

육참여는 어머니의 자녀 양육과 가사에 대한 부

담을 줄여주어 그만큼의 정신적, 물리적 여유가 

생기면서 어머니-자녀의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

으로 형성될 수 있다(Chang, Kim, Kim, & Lee, 

2000).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로 인해 형

성된 아버지와 자녀 간의 긍정적인 관계는 자

녀의 긍정적인 사회, 정서발달로 이어져 아버

지와 어머니의 긍정적인 부부관계로까지 이어

질 수도 있다(Sevigny & Loutzenhiser, 2009). 

이러한 가족 내 삼원적 구조 이론과 앞서 살펴

본 유아의 정서조절력에 대한 아버지 양육참여

도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영향력에 대한 선

행연구를 근거로 1)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유아 

정서조절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 양육참

여도의 역할, 그리고 2) 아버지 양육참여도가 

유아 정서조절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 양

육효능감의 역할과 같은 두 가지 모델을 설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가 주양육자의 역할

을 하고 있으므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인의 

영향력이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변인보다 클 것

으로 가정하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

능감이 유아의 정서조절력의 발달에 미치는 영

향에 있어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이러한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한 후 논의

를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 양육과 자녀의 

정서조절력의 발달에 있어서 아버지의 양육참

여와 부모의 협력적인 양육의 중요성을 밝히

고, 보다 긍정적인 유아의 발달을 이끌 수 있는 

양육에 대한 제언과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하

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배경 변인에 따른 어머

니 양육효능감과 유아 정서조절

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버지의 배경 변인에 따른 어머

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도

와 유아 정서조절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어머니 양육효능감, 어머니가 지각

한 아버지 양육참여도, 유아의 정

서조절력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조절력과 그 하위변인에 미

치는 영향에서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어떤 역

할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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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 = 292)

Participant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Child

Age
4 181(62.0)

5 111(38.0)

Sex
Male 145(49.7)

Female 147(50.3)

Father

Age

25 ∼ 30 1( 0.3)

30 ∼ 35 41(14.0)

35 ∼ 40 117(40.1)

Over 40 133(45.5)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or under 7( 2.4)

High school 61(20.9)

College 54(18.5)

University 140(47.9)

Graduated school and above 30(10.3)

State of employment
Employed 282(96.6)

Unemplyed 10( 3.4)

Mother

Age

25 ∼ 30 13( 4.5)

30 ∼ 35 71(24.3)

35 ∼ 40 148(50.7)

Over 40 60(20.5)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or under 1( 0.3)

High school 83(28.4)

College 87(29.8)

University 107(36.6)

Graduated school and above 14( 4.8)

State of employment
Employed 132(45.2)

Unemployed 160(54.8)

Family Household income

Below 1,000,000 won 1( 0.3)

1,000,000 ∼ 2,000,000 won 3( 1.0)

2,000,000 ∼ 3,000,000 won 55(18.8)

3,000,000 ∼ 4,000,000 won 89(30.5)

Over 4,000,000 won 144(49.3)

Ⅱ. 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ㆍ경기 소재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 다니고 있는 만 4, 5세 유아의 어머니 292

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를 위해 대상 

연령 유아의 어머니 35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

하였으며 그 중 304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약 

87%) 그 중 불성실한 응답 또는 무응답, 한부모 

가정과 같은 연구조건과 맞지 않는 12부를 제

외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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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 아동의 연령은 

만 4세가 181명(62.0%), 만 5세가 111명(38.0%)

이었고 평균 연령은 4.38세(SD = .49)이다. 성별

은 남아(49.7%)와 여아(50.3%)가 비슷한 비율

로 표집 되었다. 아버지의 연령은 20대부터 40

대 이상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으나 35∼40세 

미만(40.1%)과 40세 이상(45.5%)이 가장 많은 

분포를 이루었다. 어머니의 연령 또한 다양하게 

표집 되었으나 35∼40세 미만의 집단(50.7%)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고 40세 이상 연령 

집단(20.5%)이 그 다음으로 많이 분포하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어머니의 교육수준 모두 

대학교 졸업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 어머니, 아버

지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였다.

부모의 취업여부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아버지(96.6%)는 취업을 한 상태였고, 어머니의 

경우에는 취업을 하지 않은 어머니의 수가 조금 

더 많았지만(54.8%) 많은 수의 어머니들이 일

을 하면서 맞벌이 부부로 생활하고 있는 것

(45.2%)을 알 수 있었다.

가정의 월 평균 수입은 대체적으로 중산층 이

상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어머니

의 양육효능감, 유아의 정서조절력의 측정을 위

해서 어머니가 다음에 제시된 도구들에 답하도

록 하였다.

1)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도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측정

하기 위해 Bigner(1979), Baruch와 Barnett(1981), 

Lamb(1975)의 연구를 토대로 아버지 양육참여

도 검사 도구를 제작한 Choi(1992)의 도구를 

Kim(2005)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Choi(1992)의 도구는 원래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

도를 묻는 질문지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아

버지 양육참여도 척도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수정된 것으로 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은 컴퓨터 

게임과 관련된 여가활동의 1문항과 숙제지도나 

학교에 가지고 갈 물건을 챙기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학습지도관련 4문항이 제외되었다. Kim 

(2005)의 척도는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참여의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

점 Likert 척도로 채점된다. 본 연구자가 산출한 

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2)어머니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측정을 위해서는 

Meunier와 Roskam(2009)의 ‘Echelle Globale du 

Sentiment de Competence Parentals(EGSCP)’를 

Sung과 Baek(2011)이 1∼7세 영유아를 자녀로 둔 

우리나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도

록 타당화한 한국판 양육효능감 척도(K-EGSCP)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양육 상황에 따른 부

모의 영역별 양육효능감과 관련 인지구조를 측

정할 수 있는 척도이다. 영역별 양육효능감은 

애정, 일상체계 조직, 훈육, 놀이, 교육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지구조는 부모의 책

임과 결과통제의 2가지 요인으로 총 29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구조를 

제외한 영역별 양육효능감과 관련된 문항들 총 

22문항만을 사용하여 어머니 양육효능감을 측

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Likert식 6

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였고 Cronbach’s α는 .91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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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아의 정서조절력

유아의 정서조절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Shields

와 Cicchetti(1995)가 개발한 ‘The Emotion Regu- 

lation Checklist(ERC)’를 Kim(2007)이 번안한 

것을 H. Park(2011)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

구에 맞게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4문항이며, 정서조절 및 이해(9문항)

와 불안정/부정적 정서조절(15문항)의 두 개 하

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조절 및 이해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고 타인

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고, 불

안정/부정적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유발 

및 공격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기분변화에 따라 

정서적 강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지만,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부정적 요인

의 점수는 역채점하여 분석하여, 높은 점수일수

록 불안정/부정적 정서조절을 능숙하게 하는 것

으로 분석하였다. 이 척도는 5점 Likert식 척도

로 평정하게 되어있으며 유아의 어머니가 응답

하였고 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3.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연구과정과 관찰척도의 문항

에 대한 이해도와 문항 작성 시간 등을 알아보

기 위하여 어머니 5명을 선정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

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4, 5세 유아

를 자녀로 둔 어머니 35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지역에 위치한 어

린이집과 유치원 7곳을 방문하여 연구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대상 연령의 학부모들에게 설문

지를 배부하였다. 배부한 350부의 설문지 중 무

응답이나 회수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292

부의 설문지만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검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표집된 자료들의 

일반적인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빈

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인들 간 관계를 살펴보

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변인들 간 상대적 영향력은 중다회귀분석

을 통해서 검증하였고,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위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분석

1.어머니의 배경변인에 따른 어머니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정서조절력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배경변인에 따른 어머

니 양육효능감, 아버지 양육참여도 및 유아의 정

서조절력 각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F검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Table 2와 

Table 3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가족 소득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 = 3.95, p < .05). 가족 

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 양육효능감도 높은 것

을 알 수 있었다. 가족 소득에 따른 어머니 양

육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후 Scheffe 사후검증

을 통해 각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족 

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집단은 300만 원 미만

인 집단과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인 집단

과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가족의 수

입에 따른 유아의 정서조절력에 대한 차이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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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in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ccording to mothers’ background variables

Variables Classification (n)
Parenting efficacy Emotional regulation

M SD F M SD F

Age

Under 35 (84) 3.77 15.57

.83

3.76 9.67

.9535∼40 (148) 3.86 12.95 3.82 10.26

Over 40 (60) 3.87 13.09 3.84 9.13

Education

level

High school or under (84) 3.75 16.35

1.74

3.77 10.82

.57College or university (194) 3.86 12.40 3.82 9.46

Graduate school and above (14) 3.97 14.37 3.75 9.60

Household

income

Under 3,000,000 won (59) 3.74c 16.47

3.95*

3.83 10.58

.493,000,000 ∼ 4,000,000 won (89) 3.75
c

12.01 3.77 9.80

Over 4,000,000 won (144) 3.92
ab

13.30 3.82 9.64

*p < .05. 
abc: between-group differences.

<Table 3> Differences in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and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ccording to fathers’ background variables

Variables Classification (n)
Fathers’ involvement Emotional regulation

M SD F M SD F

Age

Under 35 (42) 3.52 14.60

.11

4.16 10.20

.8535∼40 (117) 3.47 17.20 4.11 9.47

Over 40 (133) 3.50 16.65 4.18 10.11

Education level

High school or under (68) 3.28
bc

16.88

5.18**

4.12 10.41

.23College or university (194) 3.53a 16.54 4.16 9.74

Graduate school and above (30) 3.68
a

13.25 4.15 9.62

Household 

income

Under 3,000,000 won (59) 3.32
c

17.93

3.08*

3.83 10.58

.493,000,000 ∼ 4,000,000 won (89) 3.48 16.11 3.77 9.80

Over 4,000,000 won (144) 3.57
a

15.99 3.82 9.64

*p < .05. **p < .01.
 

abc: between-group differences.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아버지의 배경변인에 따른 어머니가 지각한 아

버지 양육참여도 및 유아의 정서조절력의 차이

아버지 배경변인에 따른 아버지 양육참여도

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아버지 양육참여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5.18, p < .01). 이에 대한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고졸 이하 집

단은 전문대졸 이상 대학교졸 이하 집단과 대

학원졸 이상 집단과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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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correlations and partial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 = 292)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Mothers’ parenting efficacy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Mothers’ parenting efficacy .46**
 
(.44**)

Child emotional regulation .35**
 
(.35**) .57**

 
(.58**)

Note. Values reported in parentheses are partial correlations controlling for 2 covariates, including father’s education 

and house income.

**p < .01.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

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도 높아지는 양상

을 보였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또한 가족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3.08, p < .05). 

즉, 가족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도 높았다. 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300만 원 미만 소득 집단과 

400만 원 이상 소득 집단 간에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연령, 교육수준, 가족의 수입에 따른 유아의 정

서조절력에 대한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어머니 양육효능감과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

지 양육참여도 및 유아의 정서조절력의 상관

관계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

지 양육참여도 및 유아의 정서조절력 간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

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의 정서조절력은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버

지의 양육참여도(r = .35, p < .01)와 어머니 양

육효능감(r = .57, p < .01)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아

버지의 양육참여도(r = .46, p < .01)와도 유의

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인들의 하위 요인들 간에도 p < .01 수준

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결과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교육

수준과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으므로 이 두 변인들을 통제하고 아

버지의 양육참여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유아

의 정서조절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나, 이

들 변인간의 관계에서의 상관정도는 크게 달라

지지 않아, 교육수준과 가족의 소득 수준의 영

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회귀분

석에서는 이 두 변인에 대한 통제 없이 살펴보

았다.

4.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조절력

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역할

유아의 정서조절력과 어머니 양육효능감과의 

관계가 아버지 양육참여도와의 관계보다 상대

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Table 4의 결과를 바탕

으로 서론에서 제시한 두 가지 모델 중 본 연구

에서는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정서조절

력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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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oderating effects of mothers’ perception of fathers’ involvement in child care in 

relations of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children’s emotional comprehension and 

regulation (N = 292)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Emotional comprehension and regulation3)

level 1 level 2 level 3

B β B β B β

Mothers’ parenting efficacy(A) .52 .52*** .38 .38*** .38 .38***

Fathers’ involvement(B) .30 .29*** .29 .29***

A×B .05 .05

F 100.58*** 68.24*** 45.73***

R2 .273 .338 .340

ΔR2 .273*** .065*** .002

***p < .001.

조절변인으로 설정하는 모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에 앞서 아버지 양육

참여도의 정서조절력에 대한 영향력을 정서조

절의 하위변인별로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

다. 그 결과 두 개의 하위 변인 중 불안정/부정

적 정서조절력에 대한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

고(β = .04, n.s) 유아의 정서조절 및 이해에서

만 유의한 결과(β = .21, p = .001)가 나타났으

므로 유아의 정서조절력 중 하위변인인 ‘정서조

절 및 이해’ 변인을 중심으로 조절효과를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

안한 것처럼 독립변인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

증함으로써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유

아의 정서조절력에 대한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설명력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서조절력

의 하위 변인 중 정서조절 및 이해에서는 통계

적으로 높은 유의도가 나타났지만 정서조절력 

변인의 전체점수나 불안정/부정적 정서조절에

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정서조절

력의 하위 변인 중 정서조절 및 이해에 대해서

만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에는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정서조절력의 하

위변인인 정서조절 및 이해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참여도가 가지는 조절효과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유아 정서조절 및 이해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투입한 1단

계에서의 설명력은 27.3%로 나타났고(β = .52, 

p < .001), 아버지 양육참여도(β = .29, p < .001)

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 2단계에서의 설명력은 

33.8%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어머

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상

호작용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의 설명력은 34%

로 나타났지만 R2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수준에서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아버지의 양

육참여도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 정서

3) Shields와 Cicchetti(1995)가 개발한 원척도(The Emotion Regulation Checklist)의 하위변인 명은 Emotion 

Regulation(정서조절)이나 종속 변인명인 정서조절력(emotional regulation)과 유사하여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하위 

변인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정서조절 및 이해(emotional comprehension and regulation)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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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oderating effects of fathers’ leisure involvement in child care in relations of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children’s emotional comprehension and regulation (N = 292)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Emotional comprehension and regulation

level 1 level 2 level 3

B β B β B β

Mothers’ parenting efficacy(A) .52 .52*** .42 .42*** .42 .42***

Fathers’ leisure involvement(B) .23 .23*** .22 .22***

A×B .10 .10*

F 100.58*** 61.96*** 43.15***

R2 .273 .317 .327

ΔR2 .273*** .044*** .010*

*p < .05. ***p < .001.

조절 및 이해 간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를 가

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총체적으로 모든 영역에 비슷하게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 한정될 수 있

으므로, 아버지가 어떤 영역에 자녀 양육을 참

여하는 것이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

조절 및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버지 양육참여

의 각 하위요인인 여가활동 참여도, 생활지도 

참여도, 가사활동 참여도로 나누어 각 하위요인

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가 자녀 양육의 어떤 영역에 참여하는 것

이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유아 정서조절 및 이해 

간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의 여가

활동 참여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Table 6에 제시된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유아 

정서조절 및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아버지 

여가활동 참여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아버지 여가활

동 참여도의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한 최종 단계 

모형에서 아버지 여가활동 참여도(β = .22, p < 

.001)의 주효과, 어머니 양육참여도와 아버지 

여가활동 참여도의 상호작용 효과(β = .10, p < 

.05)가 유아의 정서조절 및 이해에 유의한 영향

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정서조절 

및 이해의 관계가 아버지의 여가활동 참여도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

버지 여가활동 참여도는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

여 아버지 여가활동 참여도의 상, 하 집단 별로 

어머니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정서조절 및 이

해 간 관계를 비교하였다. 아버지의 여가활동 

참여도 점수 분포에서 상위 50%를 상 집단으

로, 하위 50%를 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아버

지의 여가활동 참여도가 높은 집단(β = .50, p 

< .001)과 아버지의 여가활동 참여도가 낮은 집

단(β = .35, p < .001)의 경우 모두 어머니의 양

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조절 및 이해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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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interaction effect of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fathers’ parental involvement 

in children’s emotional comprehension and regulation

영향이 유의미했다. 이에 대한 방향성은 Figure 1

에 제시된 것과 같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자신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조절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

가 지각한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도가 어떤 역

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

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양

육에 더 많이 참여한다. 이는 아버지의 교육수

준에 따라서 자녀 양육참여도가 달라진다는 선

행 연구 결과들과 동일하다(Kim, 2000; Lee & 

Moon, 2011; Volling & Belsky, 1991). 아버지

의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고 자녀 양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녀 양

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모두 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

이가 있다. 이는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

의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한다고 밝힌 연구결과(Jeon & Lee; 

1999; Song, Song, & Kim, 2007)와 가족의 수입

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간의 정적인 상관을 밝

힌 연구와 동일하며,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일수

록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보다 많이 참여한다는 

선행연구들을 뒷받침한다(Kim, 2000; Lee & 

Moon, 2011). 즉,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

나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고, 자녀 양육에 필요

한 다양한 자원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양육효능감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아버지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며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양육참여

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과 가정의 소득과 같은 

배경변인에 따라 유아 정서조절력의 유의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배경변인보다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

지의 양육참여도가 더 관련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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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그리고 유아의 정서조절력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

육효능감과 유아의 정서조절력 및 자기조절능

력과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준 연구들(Nam, 

2004; M. Park, 2011; Park, 2006)과 같은 맥락

이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정서지능

의 관계를 살펴본 Cho(2012)와 Kim(2009)의 연

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지

능의 하위 요인들 중 정서조절력과 관련된 변인

들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난 것과도 일치한다. 

어머니의 높은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Ahn, 2001; 

Kim, 2011; Kim, 2005; Luster & Kain, 1987; 

Moon, 1999), 이러한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유아

의 정서조절력과도 관련이 있는데(Park, 2013; 

Seo & Lee, 2008),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대해

서 유능감을 가지면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는 유아의 정서표현이나 내적

인 정서통제의 발달을 도와주어 높은 정서조절

력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사이에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이는 배우자의 

양육에 대한 지지가 양육효능감을 높여준다는 

연구들(Krishnakumar & Buehler, 2000; Kwon, 

2009; Twenge, Campbell, & Foster, 2003)과 아

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들(Kim, 2005; Kwon, 

2009)과 유사한 결과이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는 유아의 정서조절력과도 정적인 상관을 보인

다. 이러한 결과는 Park(2012)와 Yoon(2010)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아버지가 양

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자녀의 내적통제

력이 높아진다는 Kim과 Lee(1998)의 연구와 연

결될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

의 정서조절력 간의 정적 상관을 밝힌 Chae 

(2010)의 연구는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며, 아

버지 양육참여도와 유아 정서조절능력의 하위

요인 전체 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제시한 Choi

와 Song(2014)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다른 방식으

로 유아와 상호작용하게 되는데, Roopnarine, 

Krishnakumar, Metindogan과 Evans(2006)가 밝

힌 것과 같이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서 활동적

으로 상호작용하며 탐험적인 활동에서 보다 허

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아버지가 다양한 활동을 

자녀와 함께 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허

용적이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자녀를 격려하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자녀의 감정조

절능력이 높게 나타나게 된다(Rinaldi & Howe, 

2012)는 연구결과도 아버지 양육참여와 유아의 

정서조절간의 관계를 뒷받침한다. 즉, 아버지가 

자녀와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함께 시간을 보내

는 것은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보다 대범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주목할 만한 변인인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아버지가 자녀와의 여가활동에 참여하

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조

절의 하위변인인 정서조절 및 이해에 미치는 영

향에서 조절효과를 가진다. 이는 아버지의 여가

활동 참여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전반적인 양

육효능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Kim, 2011), 

아버지의 여가활동의 참여가 높을수록 어머니

의 양육부담이 줄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감

소했다는 연구(Lee & Min, 2007)에 의해서도 

뒷받침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자 다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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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데, 아버지는 주로 

퇴근 후나 주말에 주로 행해지는 여가성을 띤 

활동에 많이 참여한다(Ahn, 2013). 유아의 정서

조절의 하위변인인 정서조절 및 이해는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으로 아버지의 여가활동 참여도의 조절효과가 

유의했던 것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들

의 적응 능력과 사회성간의 관계에 어머니가 지

각한 아버지의 여가활동 참여도가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Kim과 Lee 

(1998)의 연구에서 아버지가 자녀와의 여가활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자녀의 사회

적 활동성이 높으며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한다는 

연구결과와, 유아기에는 아버지의 역할이 정서

적 영역에 영향을 끼친다는 Lee와 Han(1998)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Choi와 Song(2014)의 연구에서 아버지

의 여가활동, 생활지도참여, 인지적 성취지도가 

정서통제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

타난 것과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아버지가 참

여할 수 있는 자녀 양육의 여러 영역 중에서 아

버지의 여가활동 참여도가 조절적인 역할을 한

다는 것은 아버지가 자녀와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머니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양육 참여로 

인식되며 결론적으로 유아에게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아버지가 자녀

와 여가활동을 함께 즐기는 것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어머니가 육아로부터 벗

어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또한 자녀와의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들은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게 되고 친

밀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자녀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아버지의 

이러한 자녀와 양육에 대한 이해는 어머니가 자

녀 양육에 있어서 배우자를 심리적으로 의지할 

수 있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의 양육자

로 인식하게 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아버지 양육참여도는 

어머니가 지각한 정도를 어머니가 평정하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양육함에 있어서 느끼는 주관

적인 참여 정도로서 양육효능감과 어느 정도 공

분산(covariance) 관계가 있어 조절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연구의 대상 어머니들 중 전업주부의 비율

이 높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조절

하위요인 중 가사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대한 참

여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측

해볼 수 있다.

한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유아의 정서조

절의 또 다른 하위요인인 불안정/부정적 정서조

절에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지지 못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정서조절

력의 하위영역 전체를 설명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나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할수록 자녀가 긍

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한 

Choi와 Song(2014)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

한다. Cho와 Chung(2004)의 연구에서는 아버지

의 양육참여 중 생활지도와 학습지도만이 아동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행동과 정서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능력에 대한 유의한 설명변인으로 보

고되었는데 이는 유아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버지와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과 지도가 자녀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

육참여의 영역 중 여가활동참여도 만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연구 대상이 비취업모의 비율이 

많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연구대상 아버지가 일

상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 보다는 여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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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단편적인 양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여가활동과 같은 상황에서는 유아가 

분노를 경험하거나 공격적인 상황에 처할 가능

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아의 불안정/부정적 

정서조절이나 정서처리에 필요한 아버지의 지

도나 상호작용이 적어 조절역할을 하기에 충분

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는 서울․경기지역에서 표집이 이루어져 한 

지역에 국한된 표본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참

여한 어머니 중 비취업모의 비율이 취업모의 비

율보다 컸는데 이는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한 필

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게 된 원인일 수 

있다. 보다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다양한 표

집을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어

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로 측정하

여 어머니가 대신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아버지 

스스로가 지각한 양육참여 정도와 어머니가 지

각한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

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보고한 양육참

여도도 연구에 포함시켜 연구를 한다면 더 풍부

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아버

지의 양육효능감과 같은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신념도 연구하여 아버지 양육이 배우자나 자녀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이고 아버지 양육참여를 더욱 질 

높은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유아의 정서조절

력에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자녀 양육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또한 중요

한 변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

는 배우자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원체계임을 제

시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조절 및 이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

지의 여가활동 참여도가 가지는 조절효과를 확

인하였는데 이는 가족 전체의 기능적인 시각에

서 변인들을 연구하여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

가 가져오는 가족 전체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시사점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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